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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동화 속으로
김효신의 코펜하겐 여행기

여행

가이드 할아버지를 따라 로비 옆으로 난 문으로 들어

갔다. 탁 트인 직사각형 실내 광장이 나왔다. 삼층 높이

의 천장은 유리로 되어 있어 자연광이 가득 쏟아지고 있

었다. 덴마크 국기가 벽을 따라 죽 걸려 있었고 아치형 기

둥으로 장식된 3층은 열린 복도로 되어 있어서 사람들

이 그 위에서 밑을 내려다 보고 있었다. 넓은 홀에는 마침 

사진 전시가 열리고 있었다. 사람들이 여기 저기 구경을 

하고 있는 가운데 홀 양쪽으로 난 문에서는 결혼식을 하

는 듯한 커플들과 가족들이 계속 들어 오고 있었다. 우

리는 눈 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면서 가이드 할아버지를 

따라 한 쪽에 멈춰 섰다. 

“제 소개를 먼저 하지요. 저는 크리스토퍼라고 합니다. 

코펜하겐 시청에서 30년 근무했고 현재는 시청 가이드

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안내하게 되었는데 혹

시 어디서 오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가이드 할아버지는 유창한 영어로 말문을 열었다. 우

리를 먼저 쳐다 보길래 우리는 미국에서 왔다고 대답했

다. 우리 옆에 있는 멋진 커플은 러시아에서 왔다고 한

다. 남자는 엷은 금발의 미남이었는데 마치 영화에 나오

는 KGB 요원처럼 날카롭고 매섭게 보였다. 역시 놀라운 

미모의 여자는 무릎까지 내려오는 카멜 코트에 은빛 여

우털목도리를 목에 감고 있었다. 관광객처럼 보이지 않

고 마치 코펜하겐 시를 둘러보러 온 고위 공직자들 같

은 느낌이다. 

“모두 멀리서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서 태어

난 코펜하겐 토박이입니다. 오늘 우리는 약 한 시간 동

안 함께 코펜하겐 시청을 둘러 보면서 역사와 문화, 정치 

등을 살펴 보겠습니다. 거의 덴마크의 역사와 문화, 정치

라고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크리스토퍼 할아버지는 인자한 표정으로 마치 귀여운 

25.  코펜하겐 시청 견학: 시작할까요?

손자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듯 느긋하게 말을 이어 갔다. 

그의 말에 의하면, 코펜하겐 시청은 덴마크 코펜하겐 자

치제 당국의 본부이고 시의회의 본부이기도 하다. 코펜

하겐 시청 건물의 역사는 147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 1728년에 화재로 소실되었고, 두 번째로 지은 시청 건

물은 1795년에 다시 불타 버렸다. 1815년에 지은 세 번째 

시청 건물은 현재 코펜하겐 법원 건물이 되었고, 우리가 

방문한 현재 시청 건물은 1893년에 마르틴 뉘로프라는 

천재 건축가가 자신의 비전을 총동원하여 짓기 시작해 

1905년에 완공, 오늘에 이르렀다. 

마르틴 뉘로프가 완공시킨 시청 건물은 시청 탑을 포

함해 코펜하겐 시를 대표하는 상징적 건물로 중요하지

만 그 외에도 건물 곳곳에 코펜하겐과 덴마크의 문화와 

역사를 상징하는 구조물과 장식 등을 새겨 넣어 시청만 

죽 둘러 보아도 읽어내어 배울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한 

보물 창고 같은 곳이라고 한다. 

크리스토퍼 할아버지의 시청 소개를 들으면서 오늘 시

청 견학을 하기로 한 것이 아주 잘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코펜하겐에 오래 머무를 수 있으면 좋겠지만 4

박 5일 동안의 시간은 너무 빠듯했다. 그 제한된 시간 속

에 시청 견학을 통해 코펜하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배

울 수 있다면 알찬 경험이 될 것이었다. 시청 탑에 올라

가 보기 위해 알아 보다가 우연히 하게 된 시청 견학인데 

기대했던 것보다 흥미진진할 것 같아 기분이 좋았고,‘엄

마, 지겹게 무슨 시청 투어를 해?’하며 투덜거리지 않고 

기꺼이 따라온 R이 오늘따라 더 기특했다. 우리는 크리

스토퍼 할아버지의 안내로 시청 실내 광장을 다 둘러 보

고 다시 그를 따라 뒤 쪽으로 난 문을 통해 시청 정원으

로 나가게 되었다. 갑자기 왜 정원으로 데리고 나갈까?


